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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결실의계절이다. 누가뭐래도하여간결실을맺어야만한다. 붉은사과가단내를

풍기며익고, 밤송이가쩍쩍벌어지고, 늙은호박이지붕을무너뜨릴듯우람하게결실을

맺었으니, 사랑또한이제결실을맺어야한다는게똑똑씨생각이다. 하여, 벌써며칠동

안똑똑씨의머리속은이놈에‘결실’이라는단어때문에아

주몸살을앓고있다. 

연구원답게, 사랑의결실을맺는데도똑똑씨는꼼

꼼한 분석을 통한 철두철미한 계획을 수립한다.

일단머릿속의오디오가켜지면서밤바라밤밤밤

밤밤~ 하는007시리즈의메인음악이뜨고, 하나

씩플랜이세워진다.   

목표는, 말만들어도얼굴이화끈달아오르는말,

바로키스!!

달콤, 짜릿, 후끈한목표를향한치밀한계획은이렇다.

하나, 놀이동산바이킹위에서일단찌인한포옹을하고둘, 노랗고빨간낙엽이융단처

럼깔린길을걸으며미모양의양귀비뺨치는미모를극찬한다음셋, 근사하면서도극도

로침침하며어두컴컴한레스토랑에서밥을먹는다. 단, 시공일관끈적끈적하고느끼한

시선을잊지않는다. 그리고드디어넷, 미모양의집앞후미진골목에서영화속의한장

면처럼키스를한다. 야호!! 대한민국만세!!

여기까지생각을끝낸똑똑씨의입옆으

로한줄기침이지익흐른다. 침흘리며비

실비실웃는모습이영락없는광자(狂子)다.  

드디어놀이동산에간두사람. 

똑똑씨의치밀한계획도모른채미모양, 애들

처럼한껏신이났다. 

“어머 똑똑씨, 푸룸라이드 재밌겠다. 어머 어

머!! 저마차좀봐.”

“미모.. 바이킹어때? 좀... 무섭겠지?”

“어마마, 바이킹이젤로좋아!”

순간당황한똑똑씨. 머리속에서‘삐그덕’하는마찰음이들린다. 

미모양, 바이킹에올라타자마자맨끝자리에앉더니만손을번쩍들고연신‘야호!’를연발

한다. 반면똑똑씨, 생각보다강도높은바이킹의괴력에간신히숨만할딱할딱쉬고있다. 

후들거리는다리로바이킹에서내린똑똑씨, 눈이반쯤풀린그와중에도미모양을감동

시키기위한지식들을총동원한다. 

가을은kiss의계절
직 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 이 : 1972년생

신 장 : 182cm, 체 중 : 65kg

외 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설픔.

성 격 : 무척 수줍음을 많이 타나
이상형의 여성을 보면
집념의 사나이로 변신

특 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슬로건 : 총각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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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바이킹을타고내려갈때기분이짜릿해지는건요,

중력때문이라고생각하기쉽지만요. 그게아니고... 허공에붕

뜬거같은무중력상태가되면공포가느껴지는데, 그럼도... 뭐

였더라?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생겨요. 그게 정신적인

쾌감을주거든요...”

그러나, 미모양똑똑씨의말은들은쿵도안하고잽싸게롤러코

스터앞으로뛴다.

“똑똑씨, 나롤러코스터넘좋아하잖아. 야호!! 이거타구담

에는자이로드롭이랑, 우리놀러온김에번지점프도해

요. 와! 신난다.”

미모양이5살어린애처럼순진무구하게던

지는그말들에똑똑씨, 무릎을꿇고만다.

첫 번째계획부터‘삐그덕’하기시작한똑

똑씨, 이번에는이단계로돌입. 마침빨갛고

노란낙엽이융단같이깔린길을찾아내걸

으며미모양의손을살짜쿵잡는다. 그리고는

미모양의 얼굴을 더없이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미모양의완벽미모를칭찬하기위해수십번연습

한대사를산파조로읊는다.

“미모. 어쩌면이렇게아름다운지. 미모의손가락은코스모스처

럼여리고부드러우며, 눈동자는저푸른가을하늘도감히견줄

수없을만큼맑고깊소.”

미모, 수줍게웃으며똑똑씨를은근한눈빛으로바라만본다.

“그리고내가정말로사랑하는건, 미모의속눈썹! 아마미모는

눈썹의 성장주기가 엄청 빠른 사람인가 보오. 머리카락이 7년

씩, 하루에 0.4mm 정도 자라는데 비해 속눈썹은 하루에

0.18mm씩3,4달정도자라면빠져버리기때문에머리카락보다

언제나짧을수밖에없다오. 그런데미모의눈썹은도대체성장

주지가얼마나길길래그다지도길고아름답단말이오. 내가알

고있는한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속눈썹이오.”

가슴설레며신파조대사를다읊은똑똑씨에서돌아온건... 

깨는한마디.

“정말요? 역시명품속눈썹이좋긴좋은가봐. 프랑스제로새로

샀는데, 넘잘샀죠.  똑똑씨진짜내눈썹같이보여요?”

똑똑씨의마음에선이제‘삐그덕’이아니라‘우루루’에가까운

소리가난다.

어쨌거나세번째계획으로돌입. 어두침침한레스토랑에들어

가려했으나, 삼겹살을먹고싶다는미모양의강력한주장에밀

려고기냄새와연탄냄새, 자욱한연기와시끄러운소음이잡탕

으로믹스돼결코로맨틱무드를형성할수없는삼겹살집으로

두사람, 들어간다. 

미모양, 삼겹살만으로도모자라끊임없이마늘을먹어댄다. 마

치웅녀가된듯, 우걱우걱생마늘을씹는미모양을보여, 똑똑

씨그만전의를상실하고만다. 도저히키스를할맘이생기지

않는다. 

“똑똑씨, 왜이렇게안드세요. 여기엄청유명한집인데, 맛없어

요? 그리고마늘도좀먹어요. 마늘이사람몸에그렇

게좋다면서요?”

“마늘이... 좋지요. 마늘은익혀먹든생으로먹

든효과가똑같아요. 그러니까굳이생으로먹

으려고노력하지않아도되구요. 항암기능을

하는게르마늄이랑셀레늄도많아서미국암

연구소가 추천하는 첫 번째 항암식품이구

요. 에 또... 혈전을막아주니까심근경색

이나뇌졸중에도좋고, 혈압도잡아주고,

당뇨병도개선하고...”

“진짜요? 만병통치약이네. 아줌마여기마늘다

섯접시더주세요!”

아줌마를부르는거창한외침소리와함께미모양, 급기야‘꺼

억~’하고트림까지하고마는데, 마늘과삼겹살이오묘한조화

를이룬그끝내주는냄새란똑똑씨의키스의지를완전히꺾어

놓기에충분한것이었다.

그런데이때, 기름이절절끓는뜨거운고기를무릎에떨어뜨린

미모양이앗! 고함을지르는것과동시에똑똑씨가뜨거운고기

를치우느라고개를숙이고, 다시고개를들다가미모양의입술

과똑똑씨의입술이맞부딪치는형국이발생한다. 잠시입술을

마주대고있던똑똑씨와미모양, 멋쩍게제자리에다시앉는다. 

“저기미모씨...”

“어머, 똑똑씨이런식으로깜짝키스

를하시면어떡해요. 몰라몰라”

이렇게... 시월의어느멋진날에, 삼

겹살집에서, 똑똑씨는미모양과첫

키스를하였던것이다.

똑똑씨의 과학콩트

<똑똑씨의박학다식은다음호에도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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